
구라보 - “스핀에어”의 신상품으로 모달 중공사 개발 중 

구라보는 중공면사(中空綿絲) “스핀에어(Spin-air)”를 발전시킨 신상품으로서 

모달(modal)을 사용하여 “스핀에어 인 모달(Spin-air in modal)”을 개발 중이다. 

현재 수없이 많이 시방(試紡)하고 있는 단계인데, 2008년 춘하절용으로 상품

화할 계획이다. 

셀룰로스계 섬유로서는 텐셀(Tencel)로 뽑은 중공사 “스핀에어 인 텐셀”을 

약 1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다. 이 상품은 니트 업자와 공동으로 스웨터

(sweater)용 30수 쌍사를 중심으로 한 60가지 색의 칼러 북(color book)을 배포

하고 있는데, 모달 중공사를 중공처리(中空處理)하지 않은 실로 글로벌

(global)로 판매할 예정이다. 

셀룰로스 섬유만이 갖고 있는 특유(特有)의 축 늘어지는 단점을 중공사로 

만듦으로써 카버(cover)하려는 방향으로 시방을 거듭하고 있는데, 단순한 “스

핀에어”와 다른, 특수한 방적법으로 뽑으려고 노력중이라고 한다. 이너(inner)

나 아우터(outer) 용도로 상품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♣ 


